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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향의 환상통”

도시에는 건물들이 산다

인간들은 건물에 기생하여 산다.

골목과 마당이 없는 생을 살며

자연을 꿈꾸며 산다.

실향의 슬픔을 딛고 산다.

이제 근대의 도시, 

골목동네는 없다.

골목동네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실향민이 되어,

상실의 망연함으로 제 살 밑  문신처럼 잠자는 아픔을 덮고 산다.

그리하여 나의 도시의 골목 투어는 시작되었던 것 같다.

고향의 파편화된 이미지를 골목과 골목의 벽화에서 볼 수 있었다.

기억을 채굴하고 복기하는  탐사인 셈이다.

옆에 없으나 필연적으로 있을 것 같은 

목마른 믿음 속의 환상같은 것,

실향의 환상통 때문이었다.

“실향의 환상통과 망향의 환상곡”

송세헌

“망향의 환상곡”

넓은 벌 동쪽 끝

기름진 물과 벌

푸른 산과 맑은 바람

순정한 호수와 순한사람들.

옥천은 지용을 낳고, 

지용은 “향수” 를 낳았다. 

옥천은 나의 제 2의 고향이다.

지용처럼 내 마음이 고향을 지니지 못하고 떠돌 때 옥천을 품게 되었다.

옥천의 골목과 산과 물과 안개와 연꽃과 반디불이를 사철 찾아다녔다.

아무렇지도 않고 예쁠것도 없던 풍경들이 살갑게 다가왔다.

이 시각적 언어가 가르키는 곳에 고향이 있었고, 

나의 서사가 시작되었다.

노을 진 삶의 여정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매체들,

망향의 환상곡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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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세헌

옥천 중앙의원 원장

개인전

2015 대청호의 사계, 옥천도서관 전시실

단체전

2017 바람난 의사들의 사진전, 인덱스 갤러리(서울) 외 40여회

수상

32회 목포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외 다수

시집

굿모닝 찰리채플린

활동

한국시인협회 회원

한국의사시인회 회원

시와시학동인회 회원

필내음문학동인회 회원

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

사진산책동우회 회원

동그라미사진연구회 회원

외과전문의, 사진작가, 시인



* 도록에 수록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송세헌에게 있으며, 별도 사진 사용을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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